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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1년 국정과제 현장 점검

선화주 및 해상보험업계 간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국적선사 경쟁력 확대 및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 분야 확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월 9일(화) 오후 3시 강남 포스코센터(19층 대회

의실)에서 선화주 및 해상보험업계 등 유관기관이 상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은 포스코플로우(화주)와 해운협회, 포스코의 화물을 운송하는 국적

선사 4곳(대한해운(주), 에이치라인해운(주), 팬오션(주), 폴라리스쉬핑(주)),

그리고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간에 체결되었으며, 해양수산부에서는 조승환

장관이 협약식에 참석하였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화주인 포스코플로우는 포스코그룹 수출입

물량의 국적선사 수송 확대를, 국적선사와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은 각각

양질의 해상수송과 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향후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협력분야를 논의하여 점진적

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국내 대표 대형화주인 포스코와 포스코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사 4곳, 국적

선사에 필수적인 해상보험을 제공하는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이 함께 협력

하기로 함으로써, 선화주와 해운연관산업이 동반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장관은 오늘 협약식에서 “선화주 및 해상보험업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국적

선사와 화주, 해운연관산업과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되길 기원하며,

정부도 앞으로 양측이 동반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 나가

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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